
아스완, 인테리어 분야에서 처음으로 “1/f 진동이론” 응용 

 

일본의 아스완사에서는 “1/f 진동이론”에 기초한 날염 커튼을 개발하였다. 

1/f 진동은 사람에게 쾌적함을 주는 기본사업으로서 도쿄 대학의 한 교수가 

1977년 발견하였다. 

아스완사는 데이진사와 제휴하여, 이 이론을 활용한 커튼을 상품화하였는

데, 인테리어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. 

산들바람이나 시냇물의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

상에 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리듬이나 패턴이 잠재되어있다. 이 규칙을 

정확히 따르지 않고 예상을 조금씩 뒤엎은 미묘한 변화를 갖고 있다. 이와 

같이 의외성과 규칙성이 알맞게 혼합된 상태가 “1/f 진동”이다. 사람의 마음

을 움직이는 음악이나 그림에도 이것이 있다.  

 

이번에 개발된 날염 커튼은 기본이 되는 도안에 컴퓨터로 처리하여 “1/f 

진동”을 표현한 것이다. 예를 들어, 균등하게 배치된 줄무늬 모양은 이러한 

처리를 통하여 나무결과 같은 부드러운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. 

 

 


